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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아. 너를 사랑하는 주 예수다.

그래. 너를 사랑하여 

언제나 너를 내 품에 품고 다니고 싶은 

너의 신랑 주 예수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반드시 깨닫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으로 

나에게 나아오길 원한다.

나는 지금도 수많은 자들에게 

내 심정을 부어 주고 있다.

때로는 내가 함께 하여 

내 깊은 사랑에 대해 알려주고 

그 사랑만큼 나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며 

너희 곁에 다가서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랑은 수수작용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으로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므로 

사랑에 온전한 자라 할 수 없다.

천국은 온전한 사랑을 한 자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온전한 사랑의 수수관계가 이뤄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기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사랑은 말에 있지 않다.

사랑이 말에 있다면 

그 누가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은 행함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 

내 나라에 가는 자가 드문 것이다.

사랑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사랑하면 그만큼 희생하게 되어 있고 

상대를 위해 살고자 노력하게 되므로 

그것이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그 만큼 행하지 않은 것이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만큼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에 그런 것이다.

유대인들을 보아라. 

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을 부어 주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건만 

그 사랑만큼 행하지 못하니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배척하고 미워하여 

나를 그 험한 십자가로 보내게 된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낌없이 내어 주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배려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슴없이 주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이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니 내 마음을 위로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고 싶고 

내 손길 발길 가는 곳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그 표상자가 선생이 아니냐.

선생은 나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시대를 뒤집어 놓았고 새 역사를 이끌게 되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니 

시대 수많은 자들을 

나에게 이끌고 나아오지 않느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선생은 나를 사랑하니 

그의 모든 삶의 체질을 바꾸어 

내 뜻을 좇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면 한 마음이 되고 싶어 

그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자 한다.



또한 사랑하면 한 몸이 되고 싶으니 

그의 모든 삶을 버리고 나에게 맞추고자 한다.

그래서 사랑이 휴거의 비밀이라 하는 것이다.

나와 하나 된 만큼 내 나라 가게 되니 

먼저는 나와 하나 되기 위해 

먼저 나를 사랑하는데 도전하여라.

나를 뜨겁게 사랑하여라.

그 사랑의 힘으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

특히 지금은 온전히 너희를 변화시킬 때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재림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만 

나의 재림을 알고 나를 맞게 되니 

지금 서둘러 너희를 온전히 변화시켜야 한다.

아직도 이 섭리에 자라다 만 소나무처럼 

베어갈 수 없는 자들이 많으니 

내 마음은 애가 탄다.

한 해만 참으소서 한 나의 심정을 

언제쯤 깨닫고 변화하려냐.

더 이상 연장은 없다 한 

나의 그 심정의 말을 듣지 않았더냐.

그러기에 선생은 그곳에서 목숨 걸고 말씀을 받아 

너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행하지 못하는 너희를 위해 

더 강력한 말씀으로 

너희를 이끌어 행하게 하고자 

심정 태우며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나에게 매달린다.

사랑하는 자들아. 

때가 급함을 알고 

너희의 모든 삶을 나에게 맞추어라.

사랑으로 나를 맞이하는 자 되어라.

이때 너희를 온전히 변화시키길 원하노라.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주 예수다.


